
닛신보 - 중국제직거점 보강하여 활용 

 

닛신보는 중국에서 생면직물 생산거점을 차질없이 보강하고 있다. 현재 가

동중인 상주명력(常州名力)과 항주일면(杭州一綿)의 두개 합판회사 중 항주일

면에서는 직기를 최신식 광폭으로 경신하고 있다. 한편 지금 건설중인 베켄

그룹의 영파유과(寧波維科)와 영거그룹의 영파일중(寧波日中)의 두 합판회사 

중 영파유과에서는 방적시설의 일부가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닛신보는 

이들 거점에서 생산된 실이나 생직물 및 가공직물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

입하고 있다. 보통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실이나 직물 등을 현지에 있는 일

본계 봉제공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닛신보는 전량을 일본으로 수입할 계획이

다. 

 

◎ 항주일면 - AJ 및 광폭으로 직기 경신 

닛신보가 출자비율 33%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방직·편성·가공 합판회

사인 항주일면에서는 2001년 10월 현재 에어젯(air jet)직기 164대, 래피어

(rapier)직기 48대, 북직기 360대 도합 572대 였었는데, 그 동안 최신직기로 

보강하여 2003년 현재는 에어젯 직기 16대가 증설되어 180대가 되었으며, 북

직기는 2002년말로서 전수 가동을 중지하였고, 래피어 직기는 변동이 없으며, 

앞으로 래피어 직기는 소폭직기를 줄여 29대로, 북직기는 모두 처분할 방침

이다. 

앞으로 광폭 에어젯 직기는 증설하여 205대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체제를 갖추게 되면 월생산량은 현재 180만m에서 200만m로 증가되고, 보유

직기는 모두 190cm 이상의 광폭으로 되며, 스트레치 직물의 생산능력도 증

대되어, 코스트 삭감 및 품질향상도 달성될 것이다. 



닛신보는 현재 항주일면의 제직능력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염색가

공능력만을 활용하고 있다. 이 염색가공에 투입되고 있는 생면직물은 주로 

중국의 33% 투자 방직합판인 상주명력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왔다. 그러나 

항주일면이 제직시설을 경신하고 나면 2003년 하반기(2003. 10∼2004. 3)부터 

생면직물 생산에서 가공에 이르기까지 항주일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비중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영파유과 - 베켄그룹과의 합판으로 면방 9만추 공장 신설 

닛신보가 중국의 베켄그룹과 25% 출자로 합판한 영파유과면방직(寧波維科

綿紡織)을 설립하고 면방 9만추 규모의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9월부터 완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닛신보는 우선 9만추 중 3만추의 생산량만을 수입하여 

셔츠, 침장소재, 니트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10% 출자한 닛신보는 

영거그룹과의 사염, 제직, 가공합판 영파일중방직인염(寧波日中紡織印染)은 

10월부터 본격가동될 예정이다. 


